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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였죠.

“수술을 받으려면 특별한 방으로 들어가야 해.” 의사 선생님이 

조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이 들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야. 부모님도 바로 방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고.”

하지만 조슈아는 되려 더 겁이 났어요. 왜 부모님이 함께 계시면 안 

되는 거지? 조슈아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기분이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떡해야 하냐면요.” 조슈아가 대답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를 저랑 같이 불러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해요.”

엄마와 조용히 노래를 부르는데, 조슈아는 

침례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는 침례식 날 아빠가 해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신이 언제나 너와 

함께하실 거야. 이제부터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간호사 선생님과 수술실로 들어갈 때도 아직 

조슈아는 겁이 많이 났어요. 마스크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눈을 들여다보자, 그분들이 

자신의 친구이고, 자기를 잘 돌봐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은 조슈아가 푹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욱신욱신했지만, 복통은 거의 

사라졌어요. 울음이 터질 것만 같던 기분도 이제는 잠잠해졌어요. 이제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조슈아가 엄마 아빠께 

말씀드렸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바로 성신을 느끼는 방법 중 하나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조슈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슈아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다는 게 

기뻤어요. 성신이 있으니까, 조슈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
글쓴이는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에 산다.

삽
화

: 
글

렌
 하

먼

『와서 나를 따르라』에서 교리와 성약 12~13편과 조셉 
스미스ㅡ역사 1장 66~75절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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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주리라.” 
(교리와 성약 6:20)

과 테말라시티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 산 

호세 피눌라에 맑고 아름다운 아침이 밝아 

왔어요. “더는 못 기다리겠어!” 조슈아가 여동생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조슈아가 침례받는 날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도착한 조슈아와 아빠는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 기분도 들었어요. 

하지만 침례탕 계단을 내려갈 때 아빠가 손을 꼭 잡아 주셔서 

조슈아는 긴장감이 스르르 풀렸어요.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조슈아는 함박웃음을 지었어요.

조슈아와 아빠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조금 

뒤에 할아버지와 아빠와 삼촌들이 조슈아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고는 조슈아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해 주셨지요. 조슈아는 “성신을 받으라”라는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조슈아가 아빠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어요.

“오늘 네가 맺은 약속을 꼭 기억하렴.”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

그러면 성신이 언제나 너와 함께하실 거야. 이제부터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몇 달이 지난 후, 조슈아는 아침에 울면서 잠을 깼어요. 배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엄마!” 조슈아는 침대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

배가 너무 아파요!”

복통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혼자서는 걷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아빠는 조슈아에게 신권 축복을 주신 후, 엄마와 함께 조슈아를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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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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